
3D 나노패턴 프린팅 기술 개발
안희준 한양대 교수, 세계 최초로 성공 … 반도체산업 큰 영향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안희준 교수팀이 <3D 초미세 나노 패턴 프린팅 기술>을 개발했다.

안희준 교수팀은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과 시카고대학 연구팀과 공동연구를 통해 기존 방식보다 간단하고

빠른 속도로 원하는 형태의 나노 구조체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9월6일 발표했다.

특히, 하나의 기판 위에 다른 블록 공중합체를 프린팅함으로써 다양한 나노패턴 형태를 갖는 나노 구조체

제작에 세계 최초로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희준 교수는 “기존 스핀코팅 공정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원하는 물질과 복잡한 형태의 나노패턴을 원

하는 위치에 프린팅할 수 있다”며 “반도체 뿐만 아니라 고성능 자기저장매체, 대용량 메모리 소자, 태양전지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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